
현대가 형제, 조선 수주전 선전!
중공업 , 원유선 2억달러 수주 … 미포조선도 석유화학운반선 6척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선박(FPSO)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11월8일 프랑스 부이그(Bouygues)로부터 길이 286ｍ, 폭 63ｍ, 높이 32ｍ급 초대형 FPSO 1척

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FPSO는 나이지리아 에소가 발주한 서아프리카 해상 에르하 필드에 투입될 선박으로, 당초 현대중공업은 턴

키방식의 일괄수주를 계획했으나 프랑스 부이그와의 입찰경쟁에서 탈락해 전체 프로젝트 중 선체(Hull) 건조

만을 맡게 됐다.

그러나 에르하 FPSO 사업은 총 사업비만 7억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FPSO 선박 건조물량도 최소

1억5000만-2억달러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PSO는 해상에서 원유를 채굴하고 저장·하역 등이 가능한 부유식 해상 자원개발 선박으로 이동이 자유로

와 소규모 심해유전 개발에 적합한 특수선이다. 1척당 수주금액이 1억달러에서 최고 2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조선기업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하한 상태이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에서 건조해 2004년 2/4분기에 싱가폴 셈바왕 조선소로 인도하게 될 FPSO는 모두

220만배럴의 원유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6만5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1996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수주한 2척의 FPSO를 시작으로 2001년 3월 프랑스 Elf로

부터 앙골라 지라솔 FPSO를 완공하는 등 FPSO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선박·해양설비를 통틀어 단일공사 기준으로는 최대규모인 앙골라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공

사를 미국 ExxonMobil로부터 8억달러(1조원)에 수주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10월말까지 수주실적이 42척, 17억달러로 2002년 초 목표했던 수주액 31억달러의 54.2%

에 불과하나 해양플랜트 부문은 2002년 말까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해 목표치인 18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대표 유관홍)이 그리스 차코스로부터 3만7000DWT급 석유화학운반선(PC선) 6척을 총 1

억6000만 달러에 수주했다. 또 그리스의 애니시언 시 캐리어와 4만6000DWT급 PC선 8척(2억1000만달러 상당)

수주상담을 벌여 10월말 의향서를 주고받는 등 곧 수주할 예정이다.

최근 조선불황으로 수주물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성사된 대규모 수주계약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유럽 현지에서 대량 수주를 따낸 유관홍 사장이 직접 그리스로 건너가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큰 역할을 했다.

현대미포조선은 그리스로부터의 수주를 포함해 2002년 들어 모두 33척(8억5000만달러 상당)을 수주해 현재

수주잔량이 2년이 넘는 일감에 해당하는 70여척에 달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2002년 수주목표인 35척, 9억8000만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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